
중현산단, 공유수면매립 결국…
남해군, 유효기간 만료 통지 … 주민 반대로 사실상 무산

석탄 화력발전소를 유치하려던 경남 남해군 서면의 중현산업단지 조성이 사실상 무산됐다.

남해군은 중현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의 유효기간 5년이 7월18일 만료됐다고 밝혔

다.

남해군은 2008년 7월 중현지구 일대 약 99만평방미터의 바다를 메워 육지 약 110만평방미터와 함께 산업단

지로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국토해양부에 제출한 바 있다.

중현산업단지는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추진이 지지부진했으나 한국동서발전이 석탄 화력발전소인 에너지

파크 건설을 제안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그러나 해양생태계 파괴 등을 우려한 주민 반대가 극심해 주민투표 끝에 불발됐다.

장명성 남해군 투자유치팀장은 “아직 특수목적법인이 남아있어 다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신청할 수 있

으나 실수요자가 없고 공유수면매립 추진 절차가 복잡한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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